
JC전시회에서 보여준 면방적 상품들 

 

일본에서는 2002년에 제6회 “재팬·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 JC)” 전시회

가 개최되었다. 이 JC는 “크리에이션”이 말해주듯이 일본섬유업계의 창의적

인 신상품을 전시하게 하여 “창의력(創意力)”을 북돋아줌으로써, 뛰어난 신상

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일본 섬유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 전시회에는 전 섬유업계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들까지도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있는 신상품을 출품하여 서로 창의성을 겨루

면서 각 사의 전시품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도 하고, 서로 경쟁심

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JC는 해를 거듭하면서 전시품의 창의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면방적기업들의 출품상황을 요약 소

개한다. 

시끼보는 첫 전시회부터 계속 출품하고 있는데, 제1회 때는 갑자기 전시회

에 출품하게 되어 작은 부스(booth : 박스) 하나에 여러 상품을 모아 전시하

여 그럭저럭 체면만 지키는 정도였다. 제2회 전시회에는 부스 두 칸에 순면

제품만을 골라 전시하면서, 참고로 세계 각국의 원면도 수집하여 전시하였고, 

“이 장소에서 새로운 상담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3

회 전시회에서는 “건강쾌복(健康※快服)”을 표제(表題)로 하여, 각 사업부가 

엄선한 상품들을 전시하였다. 그 중에는 초고밀도 오리털 이불감이 있었는데, 

부인용 외의(外衣)를 생산하여 팔고 있는 어패럴업자의 주목을 끌어, 이 이불

감으로 부인용 블라우스나 자켓을 만들어 보겠다는 제의가 있었다. 이와 같

이 제2회 전시회에서 느꼈던 예감이 고객유치의 성공사례로 이어진 경우도 

몇 건 있었다. 회사에서는 “JC는 새로운 힌트나 뛰어난 발상이 꽉 차 있으며, 

빅·찬스(big chance)가 여기 저기 굴러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쾌복(快服) : “기분 좋게 옷을 입는다”는 뜻인데, 회복(恢復)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로 발음이 전혀 다르지만 일본어에서는 동일하므로, 병이 치유된다는 뜻도 갖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제4회 전시회에서는 시끼보는 3일의 전시기간에 누계 15명의 영업사원을 

파견하여 매번 여러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있다. 시끼보의 부스를 찾는 손님

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년보다도 10%가 많은 2천명이나 되었

다. 찾아온 손님들은 소매상, 어패럴업자, 상사원이 각각 1/3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매업자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시끼보는 매년 각 사업부의 기술자, 영업사원, 마케팅 담당자로서 “JC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시품을 반년 전부터 선정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가

장 팔고 싶은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선정하였다. 

직물부문에서는 잔털을 극소화한 실 “LS-Y”, 편성포부문에서는 누룩산을 

가교결합한 옷감 “우리안트·화이트”와 연속 머서화 가공사 “피스코”, 침장

소재부문에서는 발열보온소재 “드라이 서모(Dry·thermo) W”, 접촉 냉감 소재 

“드라이 서모  C” 등을 내놓고 있다. 

다이이찌보(第一紡)는 그 동안 3번 출품하였는데, 이 전시회는 신규 고객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 번에는 영업사원

을 총 12명이나 파견하여 신규 고객을 몇 건 발굴하였다. 

2002년도 전시회에서는 “IPX”라고 하는 새로운 결속방적방법(結束紡績方

法)으로 뽑은 실을 전시하였다. 지금까지 결속방적이라고 하면 평행섬유 80%, 

결속섬유 20%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IPX법에서는 평행섬유 

20%, 결속섬유 80%로 정반대 구조의 실을 뽑을 수가 있다. 

여러 종류의 섬유로 IPX 실을 뽑아서 짠 천은 필링이나 잔털이 적고, 흡수



속건성(吸水速乾性)이 좋은 점이 IPX 실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각종 용도를 개발하고자 전시코너를 니트부문에서 종합부문으로 옮겼다. 

구라보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출품하고 있으며, JC를 “고객이 우리 회사의 

주요 소재에 대한 진가(眞價)를 재확인해 주는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부스를 보면 구라보가 주력하고 있는 소재가 어느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면·합섬 사업부에서는 ① 따스하다 ② 가볍다 ③ 신축성이 좋다 ④ 감성

이 피부에 와 닿는다 - 의 4개 표제로 기획한 2003년 가을·겨울용 소재군 

중에서 표제별로 으뜸가는 소재를 골라 전시하기로 되어 있다. 

후지보는 JC에서 신상품을 관람객에게 전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2001년 JC에서는 비타민 가공 소재 “V-업”과 면 같은 ‘태’가 나면서 흡수속

건성이 좋은 “드라이·릴리스(Dry·release)”에 초점을 맞춰 출품하였다. 전시

회가 끝난 뒤에도 관람자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상담이 이루어진 사

례도 있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2년 JC에서는 

전년의 두 소재와 “원더·슬림(Wonder·Slim)” 상표의 내의를 출품하였다. 이 

내의는 “지방연소(脂肪撚燒)를 촉진하는 효소(酵素)”를 활성화하는 물질(카페

인 ‘caffeine’, 해초 추출물 ‘海草 抽出物’) 등을 가공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닛신보는 변화가 심한 도쿄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이나 색다른 사업자들이 

곧 잘 뜻밖의 아이디어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2번째 JC부터 계속 

출품하고 있다. 2002년 JC에서는 “액체암모니아 가공”제품이 가장 중요한 상

품이 되었다. 닛신보는 액체암모니아 처리시설을 5대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

서 가장 큰 규모인데, 이 시설로 제일 먼저 이지·케어(easy-care)가공을 하였

고, 그 다음 번에는 형태 안정가공을 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들 가공에 새로

운 감성(感性)을 첨가한 신상품을 발표하였다. 



도요보는 2개 부스에서 ‘태’ 갤러리(gallery : 전시장)라는 테마로 각종 ‘태’

에 특징이 있는 소재다운 진품(眞品)만을 전시하였다. 

도요보의 가장 진품다운 소재는 “신모멘(新木綿) 하이안스·페스터”이다. 

“신모멘”은 원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소재로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장인기질(匠人氣質)로 면 고유의 고상한 품위의 여러 

표정을 손수 만들어 내자”는 컨셉트(concept 발상)로 개발되었다. 

“장인기질의 손작업”은 원면의 선택에서부터 방적, 연사, 제직 또는 편성, 

표백, 염색,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최고 기술을 망라한 것으로, 

도요보의 “신모멘”은 “코튼”에 대한 모든 정열과 기술을 결집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 “신모멘” 시리즈(series)에는 “신모멘 뷰제스”, “신모멘 스키이트”, “신모

멘 에코노아” 등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최정상의 상품은 “신모멘 

하이안스”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 안팎의 협력을 받은 연사공정, 이중직(二

重織)기술뿐만 아니라 특화(特化)가공기술로 면 본래의 특성도 잘 살리면서, 

잘 구겨지지 않고, 내추럴·스트레치성(natural stretch 性)도 만들어 낼 수 있

었다. 

이 “신모멘 하이안스” 중에서도 진한 색(濃色)을 밝으면서도 깊이 있게 잘 

살린 것이 “신모멘 하이안스 페스타”이다. 또한 셔츠지에서는 면 100%의 미

라클·케어(miracle care)가공을 돋보이게 하면서 형상기억가공(形狀記憶加工) 

상품 중에서도 코튼만이 갖고 있는 ‘태’를 강조하고 있다. 

도호(東邦)텍스타일은 흡습·발열소재 “썬 버너”, “태” 안전가공을 한 “베스

코트”, 경량 벌키(輕量 bulky) 소재 “마아필에어”를 출품하였다. 

“썬 버너”는 아크릴레이트계 섬유가 수분을 흡수할 때 생기는 흡착열(吸着

熱)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크릴계 섬유에 많은 친수기(親水基)를 갖도록 개질



하여 흡수성, 제전성(製電性), pH밸런스 효과 등이 좋다. 

“베스코트”는 완전치 못한 코튼의 분자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몇 번 세탁

하여도 구겨지거나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고유의 “태”를 갖추게 하였으며, 논

·포르말린(non-formalin)으로서 피부에 해가 없는 소재이다. 


